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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시행
4개월 만에 약 470만 개 계정 삭제·제한

덴마크, 유럽연합 최초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15세 이상 제한 추진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시행… 4개월 만에 
약 470만 개 계정 삭제·제한
Ÿ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최소 

연령 의무 적용
Ÿ 시행 초기 약 470만 개 계정이 삭제 또는 제한됐으나, 청소년의 우회 

이용과 플랫폼의 실질적 준수 여부는 여전히 쟁점
Ÿ 규제 효과 확보를 위해 연령 확인, 플랫폼 책임, 부모 개입, 디지털 

교육 병행 필요성 제기
■ 덴마크, 유럽연합 최초로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15세 이상 제한 추진

Ÿ 2025년 11월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 발표,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목표

Ÿ 13세 이하 어린이의 스마트폰 소유 제한 권고, 2026년 8월부터 학교·
방과후 클럽 내 스마트폰 소지 제한 시행 예정

Ÿ 부모·양육자 판단에 따라 13~15세 청소년의 예외적 이용 가능 조항 
포함

■ 한국 청소년도 온라인 동영상·SNS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 급변
Ÿ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

면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7.4%, SNS 이용률은 
78.1%로 나타남

Ÿ SNS 이용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81.6%)
이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청소년의 68.9%가 유튜브 쇼츠, 
47.6%가 인스타그램 릴스, 39.6%가 틱톡을 이용

Ÿ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약 8시간으로, 2019년 대비 
1.8배 증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발간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2026년 5월

호는 덴마크와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청

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국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

폼 이용률은 97.4%, SNS 이용률은 78.1%로 나타났다. 특히 SNS 이용 청소년 중 인스타그램

이용률은 81.6%에 달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청소년의 68.9%는 유튜브 쇼츠,

47.6%는 인스타그램 릴스, 39.6%는 틱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에 나선 호주와 덴마크의 사례는 한국 사회 역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이용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약 470만 개 계정이 삭제 또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간 《신문과방송》이 소

개한 호주 사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이용자 수가 아닌 계정 기준이며 청소년의 실제 이용 감

소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서는 금지 조치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여전히 제한 대상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플랫폼이

연령 확인과 계정 차단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정부가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이 초

래하는 위험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5년 11월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을 발표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나섰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

령을 1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학교와 방과후 클럽에서의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

하고 있다. 덴마크 사례의 특징은 단순한 금지에 그치지 않고 부모·양육자의 선택권, 빅테크

규제, 아동·청소년 친화적 대안 플랫폼 개발, 숨겨진 광고와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함께 논의

한다는 점이다.

월간 《신문과방송》 2026년 5월호의 덴마크·호주 사례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pf.or.kr)와 《신문과방송》 블로그(https://blog.naver.com/kpfjra_/224266751863)에서 확

인할 수 있다.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

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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